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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대량생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켰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를 대량 방

출하고 이상기후변화를 야기시켰다. 게다가 최근 치솟는 유가는 세계 각국이 녹색에너지 기

술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게 끔 하였다. 녹색에너지들 중 비교적 풍부한 매장량과 분포가 

고른 석탄은 그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직접탄소연료전지로 활용할 

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. 하지만 반응 후 연료극에 쌓이는 회분은 연료전지의 장시간 운전

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고자 회분을 제거하여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였다. 이번 

연구의 목적은 출력 전력을 높이고자 박막 전해질 (20μm)을 사용하여 전해질 저항을 최소화 

하고 전력밀도를 높이는 것이다. 

박막 전해질을 적용했을 때 800 oC 열분해 조건에서 최대전력밀도는 10.72였고 두께 3 mm 

의 전해질의 경우 2.54 로 박막 전해질이 약 5배 높은 결과를 확인 하였다. 열분해 조건 외에

도 5% CO, 100% CO2, 3% 물첨가 등 분위기에서의 전력 밀도는 열분해 결과 보다 더 높은 

값들을 보였다. 연료전지 장치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수소를 5% 사용하여 20.66 mW 

cm-2 를 얻었는데 이 값은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장치의 전력보다 적은 값이다. 또한 박

막 전해질의 OCV가 0.66 V로 3 mm 전해질의 경우 1.2 V 에 비해 적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

는 연료전지의 내부 장치를 개선한다면 수소 연료와 견주어 보다 높은 전력밀도를 예상 할 

수 있겠다. 


